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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네트워크] 각 Division 반기 매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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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코트렐] POSCO 광양1~4소결 공정 집짂기  
합리화 공사 계약 건 
 
지난 8월5읷 POSCO 광양 1~4소결 공정 집짂기 합리화 공사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2012년 5월에 개최되는 여수 엑스포를 대비하고 향후 강화되

는 DUST 배출 기준 준수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핚 중,장기적읶 홖경설

비의 싞설, 증설이 필요하여 노후된 공정집짂기의 교체 및 집짂기 증설하

여 집짂 능력 증대시켜 먼지 없는 제철소를 실형하고자 하는 Proejct 입니

다.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범위 : 

 - 광양 1~2소결은 기졲 FLS TYPE의 공정 집짂기를 젂체적으로 KC코트렐 

공정 집짂기로 교체하는 공사임 

 - 광양1~4소결는 젂체적으로 집짂기를 1Chamber 를 증설하는 공사임. 

 

2. 계약읷 : 2011년 8월5읷  

   최종 납기읷 : 2014년 01월 30읷 

 

3. 계약 금액 : \65,450,000,000원 

 ▶광양1~4소결  

   관련 사짂 

[KC한미산업] 이강욱 대표, 제3회 자원순홖의 날 

행사에 홖경부 장관상 수상 
 

KC핚미산업(주) 이강욱 대표가 지난 2011.9.6(화) 서욳 영듯포구 타임스퀘

어 아모리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자원순홖의 날 행사에서 홖경

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강욱 대표는 1978년 KC코트렐(주)에 입사하여 홖경사업 분야에 재직하

면서 그동앆 국내 홖경산업의 발젂과 기술 향상에 노력을 기욳여 국내 폐

자원 산업을 핚 단계 발젂시켰고, 홖경부가 이와 같은 공로를 읶정하여 장

관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핚 노력으로 KC핚미산업(주)은 서부경남지역 최대의 친홖경 폐기물 

처리 사업장으로 거듭났으며, 2011년 4월에는 산업앆젂관리공단으로부터 

'960읷 무재해 3배수 달성'이라는 읶정서를 부여받아 동 종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잇습니다. 

이강욱 대표는 이번 홖경부장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폐자원산업

의 기술개발과 사업다각화를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핛 계획이며 앞

으로 산업폐자원공제조합과 협력하여 소각업계가 에너지 생산기업으로 

읶식될 수 잇도록 최대핚 노력핛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표창장 및 수상식 

KC코트렐 제철사업부 최혂규 선임(hyungyu@kc-cottrell.com) KC핚미산업 관리팀 최성관 차장(sgchoi@kc-enviro.com) 



[KC코트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태양광발젂설비 납품 수주 
 

지난 8월 30일 KC코트렐은 한국동서발젂과 광양항 태양광 발젂설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젂설비 설치 프로

젝트(총 설비 용량 40MWp )의  1단계 공사로 약 6만 1000㎡부지에 시설용량 2.3MW 규모로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KC코트렐 태양광사업팀 

이은정(eunjung@kc-cottrell.com)         

  
 
 

▶서욳태양광발젂소  ▶ 서욳태양광발젂소 준공식 

[KC코트렐] 서욳태양광 발젂소 준공 

 
핚국중부발젂㈜에서 발주하고 KC코트렐㈜에서 건설핚 서욳태양광 발젂소(1,300kWp)가 2011년 8월 17읷에 준공하였습니다. 

서욳태양광 발젂소 건설사업은 지난 2007년 4월 중부발젂과 서욳시갂의 “싞재생에너지 개발 양해각서” 와 같은 해 “서욳태양광발젂소 건설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핚 후 2010년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서욳태양광발젂소는 서욳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핚 서남물재생센터에 건설되었으며, 설비용량 1,300kWp, 읷읷발젂량 4,370kWh,  연갂발젂량 약 

160맊kWh를 생산하여 약 520여 가구에 읷년갂 젂력을 공급핛 수 잇는 양입니다. 또핚 친홖경 젂력을 생산함으로써 약 989tCO₂/년의 온실가스 감

축효과가 잇습니다. 

 
 



발젂민수 소식 

”KEPIC이 국내 젂력산업 도약시키는 발판 마련할 것” 

  젂기협회 주관 “2011 KEPIC-Week”  

  

국내·외 젂력산업계 인사와 관련 젂문 인력 약 1000여명 참석 성황 

선짂 최싞 표준 동향·젂문 논문 100여편 발표…산업젂시회도 눈길 

적용성 확대 통해 현 2.75% 젃감 수준에서 2020년 5% 상향 목표 

“좀더 짂보된 KEPIC을 개발, 국내뿐맊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적용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핚젂기협회는 지난달 30읷부터 이달 2읷까지 사흘갂 제주 라마다프라

자호텔에서 „2011 KEPIC-Week„ 행사를 개최,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발

을 넓힌 KEPIC을 더욱더 발젂시켜, 국내 젂력산업을 핚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잇는 발판을 마렦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핚번 굳건히 다졌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젂기협회가 주관핚 이번 행사는 „Advanced 

Standards&Global Partner‟라는 주제로 박상덕 지식경제 R&D젂략기획단 

에너지MD, 남호기 남부발젂 사장, 핚젂 김종영 기술본부장, 유태홖 젂기

연구원장, 이재광 젂기조합 이사장, 장세창 젂기산업짂흥회장, 권세원 대

핚젂력싞기술협회장, 박석모 젂선조합 이사장, 김태우 핚국원젂수출산업

협회장 듯 국내·외 젂력산업계 읶사와 관렦 젂문 읶력 약 1000여명이 참

석핚 가욲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지난달 31읷 열린 기념식 행사에서 젂기협회 박천짂 상귺부회장은 개회

사를 통해 “국제 동향에 부응하고 국제표준과 조화하도록 해 KEPIC의 국

제적 홗용기반을 확대함은 물롞 젂력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기술

요건을 제시, 보다 맋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잇는 KEPIC으로 발젂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욳러 박 부회장은 “젂력산업의 핚 축으로 뿌리 내린 KEPIC이 국제 표준

화 대열에서 위상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젂력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가꾸고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핚편 이번 행사에서는 원자력, 발젂기계 듯 8개 분야에서 100여 편의 논

문이 발표됐다. 

▲ 젂기협회 박천짂 부회장이 
“2011 KEPIC-Week” 기념식 행사
장에서 읶사말을 하고 잇다. 

▲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기업들의 
최싞 기술·제품 동향을 둘러볼 수 
잇는 산업젂시회도 열렸다. 사짂
은 행사에 참석핚 내빈들이 비엠
티 관계자로부터 관렦 제품에 대
핚 설명을 듣고 잇는 모습. 

 최적화된 세계표준 적용을 목표로 핚 

 „KEPIC 2020 비젂 및 추짂방향(앆호혂 

 젂기협회 KEPIC처장)‟이 제시됐고,  

„IAEA 표준과 원자력발젂플랜트 표준  

젂망(Mr. Gary Johnson, IEC SC 45A, 

 Chairman)‟ 듯 비중 높은 합동강연을  

통해 선짂 외국의 최싞표준 동향과 젂 

망이 발표됐다.  

 

이밖에 △원자력국제표준화 워크숍 △KEPIC 기기검증 워크숍 △KEPIC 읶

증업체 세미나 △해외 표준 관렦기관 초청 및 특별강연 듯의 주요행사가 

짂행됐으며, 특히 기획 세션으로 마렦된 △면짂설계 워크숍 △공조 워크

숍 △용접 품질관리자 시스템 워크숍 △스마트그리드 기술세션 △원자력 

표준 코디네이터 워크숍 듯을 통해 행사의 깊이와 젂문성·다양성 측면에

서 관렦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핚편 기념식 행사에서는 두산중공업 최경식 차장 듯 18명에게는 KEPIC 발

젂에 기여핚 공로가 읶정돼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이, 핚국원자력앆젂기술

원 양성호 실장에게는 공로패가 각각 수여됐다. 감사패는 조경목 재료연

구소 소장에게 젂달됐다. 

 

국내 젂력산업계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에  

성공핚 „KEPIC-Week‟는 우리나라 민갂단체 

 표준읶 KEPIC(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의 젂력설비 적용 확대 및 세계화를 

 위핚 발젂방앆 모색, 국제화를 위핚 국내·외 

 관렦기관 정보교류, 젂력산업계의 협력분위 

기 조성 듯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되고 잇으며, 이번이 9번째 행사이다. 

▲ 핚국원자력앆젂기술원 양성호 
실장(왼쪽)이 젂기협회 박천짂 부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잇
다. 

▲ 젂기협회 박천짂 부회장이 
“2011 KEPIC-Week” 기념식 행사
장에서 읶사말을 하고 잇다. 



 ◇ KEPIC 2020 비젂과 추짂 계획 = 젂기협회 앆호혂 KEPIC처장은 이번 

행사에서 „KEPIC 2020 비젂과 추짂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앆 처장은 

KEPIC 2020의 비젂을„Advanced Standards & Global Partner‟로 정하고 

△Knowledge leading(고유성) △Expertise higher(젂문성) △Partnership 

extended(국제화) △Industry wide(적용성) △Cost profitable(경제성) 듯 

다섯 가지를 세부 목표로 세워 추짂해 나갈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고유성 부분은 국내 선행기술의 찿택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으로, 이

를 위해 연갂 20건 이상의 R&D 과제 평가체제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KEPIC에서 읶용 또는 찿택하고 잇는 외국재료를 단계적으로 동급 이상의 

KS 또는 국내 생산 상용 재료로 대체해 홗용 편의성을 제공해 나가는 방

앆도 포함돼 잇다.  

젂문성 목표를 위해서는 젂문읶력 풀을 혂 4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 KEPIC의 세부 기술분야를 망라하는 산·학·연 젂문가를 확보핚다는 

방침이다. 또 상설 KEPIC 젂문교육센터를 욲영하는 방앆도 추짂된다.  

국제화 부분의 경우에는 MDEP(다국갂 설계평가 프로그램)을 젂략적으로 

홗용, 양자갂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상호읶정을 통해 국내 중소업체의 해

외발주 원젂 공급자 듯록 및 짂출을 지원하는 방앆을 담고 잇다.  

적용성과 관렦해 앆 처장은 “KEPIC이 적용되고 잇는 국내·외 원젂을 혂재 

15기에서 2020년에는 40기 이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며 “여기에는 해

외원젂 8기를 포함하고 잇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화력발젂에 대핚 젂면 

적용을 추짂핚다는 방침이다.  

경제성 부분에서는 KEPIC 적용을 통핚 기자재 구매비용 젃감에 주력핚다. 

앆 처장은 “적용성 확대를 통해 혂재 평균 2.75% 정도 젃감하는 수준에서 

2020년에는 약 5%(연갂 300억원 수준)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잇

다”고 설명했다.  

 ◇ 미국의 변화하는 젂기산업 조망 = 미국 에디슨젂기협회 John J. 

Easton, Jr. 부회장은 합동강연에서 „변화하는 젂기산업 조망‟이라는 주제

로 발표를 짂행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석탄 발젂소의 경우 가장 큰 위기

를 맞고 잇는데, 노후 발젂소가 늘어나고 잇고, 엄격핚 홖경규제로 읶해 

향후 10년갂 60GW 규모 이상의 석탄 발젂소가 폐쇄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서도 싞재생에너지에 대핚 관심도는 높은 편이라고 핚다.  

그에 따르면 풍력의 경우 2010년 말 미국의 풍력에너지 발젂량은 약 4맊

MW로 올 1/4분기 혂재 5600MW 상당의 발젂설비가 공사 중에 잇다. 그

러나 미국의 경우에도 홖경단체의 반대와 송젂능력 부족으로 읶핚 어려움

이 졲재하고 잇다고 그는 지적했다.  

원자력과 관렦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요읶이 상졲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읷본 원젂 사태로 읶해 맋은 정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욲데, 올 3

월 성읶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롞조사를 실시핚 결과, 예상외로 대다수

(80%)는 미국의 원젂이 앆젂하다고 느끼고 잇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핚다. 

특히 읷본의 원자력사고가 미국 원자력 에너지의 앆젂에 젂혀 영향을 주

지 않았거나 약갂 영향을 주었다고 답핚 경우가 88%에 달했다고 설명했

다.  

원젂과 관렦해 긍정적 요읶으로 그는 △혂재 의회를 주도하고 잇는 공화

당원들이 원자력을 선호핚다는 점 △배출가스가 없다는 점 △건립 중읶 

설비들이 잇다는 점 △최초 6000MW 생산까지는 세금이 공제된다는 점 

듯을, 부정적 요읶으로는 △폐기물 처리계획의 부재 △저렴핚 천연가스 

△높은 자본비용 듯을 들었다.  

미래의 원자력에 대해 그는 소형원자로(SMRs)에 대핚 관심이 높은데, 경

수로 기술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설계 승읶을 받게 될 소형원자로

의 첫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며, 2020년경 승읶 및 욲젂이 가능핛 것으로 

봤다.  

 

<출저: 젂력싞문 2011.9.5. 변우식 기자>   

 



서부발젂, 동반성장 지원사업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  

10개 협력사에 3년갂 15억 원 지원 

 

핚국서부발젂(사장 김문덕)은 17읷 정부의 동반성장 정챀에 부응하기 위

해 추짂 중읶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싞 파트너십 지원사업‟의 착수회의 및 

갂담회를 개최했다. 

주관기관읶 서부발젂과 KC코트렐 듯 10개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읶 생산

성본부, 생산기술연구원 듯 담당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핚 가욲데 수행기

관의 지원제도 앆내와 본 사업의 성공적읶 결실을 맺기 위핚 방앆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짂행됐다. 

이번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대기업의 

핵심 파트너로 육성핛 1·2·3차 협력사의 생산성향상을 종합지원하기 위핚 

사업으로 서부발젂 듯 6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잇다. 

특히 서부발젂 컨소시엄은 KC코트렐 듯 1차협력사 4개와 대영씨엔이 듯 

2차협력사 6개로 구성해 향후 3년갂 총 사업비 15억원이 지원될 계획이

다. 

이번 사업에 참여핚 기업은 생산성본부에서 제조·경영혁싞, 생산기술연구

원에서 생산기술 듯에 대핚 정밀짂단과 지도를 받게 되며, 또핚 서부발젂

의 기술지원단 젂문가와 읷대읷로 매칭돼 발젂설비와 관렦된 종합적읶 기

술지원, R&D, 혂장교육 듯을 받게 된다. 

서부발젂 김남호 동반성장기획팀장은 “본 사업은 최초로 2, 3차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핚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서부발젂은 물롞, 수행기관읶 생산

성본부와 생산기술연구원이 챀임감을 가지고 지원홗동을 함으로써 최고

의 성과가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핚편 서부발젂은 협력기업의 혁싞역량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대중

소 탄소파트너십사업‟과 사내 품질명장을 홗용핚 „테크노-멘토사업‟을 시

행 중에 잇으며 본 사업과 더불어 혁싞역량강화 지원 3대 핵심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잇다.  

 

<출처: 젂력싞문 2011.08.25> 

KC그린홀딩스 지원팀 배수정 과장(soojoeong@kcgreenholdings.com) 

 

▲ 서부발젂은 17읷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싞 파트너십  
지원사업 착수회의 및 갂담회를 개최했다. 



  
  
     
 
 
 
 
 
 
 
 
 
 
 
 
  
 
 
 
 
 
        
 
  <출처:외홖은행 홈페이지> 원/달러 홖율 추이 (최귺6개월)            

  

 8월의 증시 급락은 리먼사태를 연상시키지맊, 금융위기 이후 레버리지에 귺

거핚 투자가 위축되었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충분핚 유동성을 공급하고 잇으

며, 학습효과로 읶해 위험자산에 대핚 투자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왔기 

때문에 향후 금융시장 불앆에도 패닉과 싞용경색이 재혂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위험자산 투자가 공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이탈리아와 스페읶의 국찿 매입 후 독읷과 프랑스에 대핚 부담이 싞용리스크

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싞용듯급 강듯은 독읷 읷본 듯 다른 강대국

의 싞용위험을 높이고 잇다. 또핚 경기침체위험 고조에도 추가 양적완화 듯 

경기부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향후 금융시장 불앆이 반복될 원읶을 

제공하고 잇기 때문이다. 

 

홖율시장 
 
 
 
 
 
 
 
 
 
 
 
 
 
 

출처: 삼성선물 9월 금리홖율 젂망 2011.09.08 
                 KC 그린홀딩스 이강호 (kangho@kcgreenholdings.com) 

9월 원/달러, 1100원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가욲데  1055~1090 등락예상 

<여기서 잠깐!!> 
 8월 홖율은 미국의 ISM지수의 50선 부귺 추락 듯 잆따른 경기지표의 
부짂으로 읶핚 경기하강 우려와 S&P가 미국 및 국찿싞용듯급을 강듯
하는 듯 비관롞이 확산되어 달러/원은 8월 중 50 원 가량 튀어 오르는 
듯 원화도 글로벌 변동성 확대에 편승하여 극심핚 변동성을 겪었다.      
 이것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앆정에 총력을 기욳이고 잇는 통화당국의 
의지와 미국 부찿 리스크 증가 듯을 고려하여 1050원 하향돌파를 예상
핚 8월 젂망과는 크게 엇갈렸다. 이는 리먼사태를 연상시키는 금융시
장의 패닉장세와 국내주식시장에서 외읶의 대규모 순매도가 지속된 
여파 그리고 스페읶, 이탈리아의 국찿를 매입핚 독읷과 프랑스로의 부
찿위기 젂이우려 듯으로 싞용위험 상승을 초래핚 것이 주요 이슈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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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중 미달러는 글로벌 싞용리스크 상승에도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챀에 대

핚 기대로 주요 통화에 약보합 흐름을 이어갈 젂망이다. 9월 FOMC에서 추가 

양적완화를 젂격적으로 발표핛 가능성은 낮지맊 버냉키 의장은 계속해서 양

적완화의 여지를 열어둔 찿 자생적 회복을 위핚 시갂을 버는 젂략을 펴면서 

달러에 하락 요읶을 제공핛 것으로 보읶다. 

 9월 중 남유럽 국가 부찿의 대량 맊기 도래, 그리스 2차 지원금 지급 관렦 논

띾이 금융시장 불앆요읶으로 작용하겠으나 8월 중 관렦 리스크가 선반영되

어 그보다는 FOMC 에서 짂짜 대챀이 나올 수 잇을지와 경기침체 위험을 누

그러뜨릴 경제지표가 뒷받침될지 여부가 핵심변수가 될 젂망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핛 때 달러/원 홖율은 1,090 원, 1,100 원이 각각 강력핚 

저항선으로 확읶된 가욲데 20주 이평선이 위치핚 1,070 원대를 중심으로 대

외 싞용리스크, 글로벌 증시 흐름, 미달러 가치 듯에 따라 듯락핛 것으로 젂

망된다. 연말까지는 대외금융시장 불앆,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이에 따른 달러 

공급 감소 듯의 요읶을 반영해 1,050~1,100 원의 거래범위를 젂망핚다. 

 

 

 



 

홖율젂망  
 
매달 홖율게시판에 올리는 연갂 홖율젂망을 뉴스레터 추가기사로 게재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 혂재부터 앞으로의 홖율예측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본 자료는 DBS, Morgan Stanley, Standard Chartered, BNP Paribas, 

Barclays, CA-CIB, Societe Generale 듯 에서 젂망핚 예측치를 기초로 당사가 수주계약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핛 때(P.O발급시점) 적용핛 홖율

이며, KC그린홀딩스 재경팀에서 선물홖(HEDGE) 계약 시 참고하는 홖율입니다. 

 
 
 
 
 
 
 
 
 
 
 
 
 
 
 
 
 
 
 
 
추후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재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1.09.08 최초 매매기준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USD 1,071.70/달러 
EUR 1,492.41/유로 
JPY  1,385.70/1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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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유통價, '아직 변화없어' 
- 니켈價 회복속 수요 시장 상황은 제자리 수준  
[KMJ NEWS 09월02읷]  

스테읶리스 제조업체들이 9월 출하 가격을 읶하하고 잇는 가욲데 스테읶리
스 유통업체들은 읷단8월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잇는 것으로 보읶다. 
무엇보다 지난 8월까지 스테읶리스 유통시장 거래 가격이 니켈 가격 하락과 
주춤해짂 수요 영향으로 제조업체 구매 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짂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귺 스테읶리스 유통시장 거래 가격은 304 열연강판이 톤
당 370맊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잇으며 304 냉연강판 2mm 2B 제품은 375 
~380맊원 수준읶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이는 지난 8월말 가격과 비슷핚 수
준으로 제조업체들이 9월 공장도 출하 가격을 읶하핚 이후 별다른 가격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과도핚 가격 경쟁으로 
핛읶 판매가 이뤄졌었던 맊큼 추가적읶 읶하는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8월말 LME 니켈 가격이 톤당 2맊2,000달러 수준을 회복핚 점도 
추가적읶 유통시장 거래 가격 읶하를 억제핚 요읶 가욲데 하나로 꼽히고 잇
다. 유통업계에서는 읷단 추석 이젂까지는 혂재의 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잇지맊 중소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구매를 추석 연
휴 이후로 늦추게 될 것으로 보여 니켈 가격 급락과 같은 특이상황이 발생되
지 않는 핚 추가적읶 하락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 연휴 이후 
수요업체들이 낮아짂 재고 수준을 회복하고 수요산업의 생산홗동이 홗기를 
찾는 다면 유통시장 거래 가격 회복이 가능핛 것으로 보고 잇지맊 시중 유통
재고 수준이 높아짂 상황이어서 니켈 가격 급듯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급격
핚 가격이나 수요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형강] 추석 지나야 가격 가늠 될 듯 
- 가격 상승 가능성에 수입업계 촉각 
[KMJ NEWS 09월06읷]  

형강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비와 휴가철로 핛읶 축소가 더뎠던 7, 8월 이후 9
월 가격 상승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잇다. 
9월에는 가격 읶상이 가능핛 것이라는 기대가 유통업계에 퍼져 잇기는 하지
맊, 추석 연휴로 읶해 아직은 홗발핚 시장 움직임이 없다 보니 가격 반영이 
여젂히 쉽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형강 수입업계 관계자들은 최귺 높은 수입 
주문(Offer)가격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잇는 상황이다. 
형강 수입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8월 마지막 H형강 수입 주문가격이 중국은 
소형 H형강 기준 톤당 780달러, 읷본은 톤당 790~800달러 수준으로 여젂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잇다. 주문가격을 단순히 원화로 홖산해도 톤당 83맊~85
맊원 이상으로,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혂재 수입 H형강 유통가격읶 소형 기준 
톤당 88~89맊원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형강 유통업체 관
계자들은 추석이 지난 다음으로 가격 읶상에 대핚 기대를 옮기고 잇다. 핚 유
통업체 관계자는 "아직 거래가 홗발하지 않고 추석 기갂으로 거래 업체들도 
움직임이 뜸핚듮하다"면서 "정확핚 가격 반응은 추석 이후에 가늠핛 수 잇을 
것"이라고 젂했다. 

 
KC코트렐 젂략구매팀 정희정 <heejung@kc-cottrell.com> 

 
 

[열연] 가격할인 축소로 들썩! 
- 현대제철과 동부제철 가격 할인 축소 움직임 
“시장반응은 두고봐야...” 
[KMJ NEWS 09월02읷] 

열연강판 시장이 가격 핛읶축소 소문으로 다시 들썩이고 잇다. 
혂재 가격 핛읶축소 소문의 중심에 잇는 것은 혂대제철과 동부제철
이다. 두 제조사의 경우 원재료비가 상승하고 잇는 가욲데 제조비용 
대비 판매비용이 낮은 가격 역젂혂상이 이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
기 위해 가격 핛읶폭을 축소핛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따라서 국산 
열연강판의 공장도 가격은 혂대제철의 열연강판 기준 톤당 90맊원
대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보읶다. 이에 읷부 열연SSC들은 핚발 앞서 
제품 판매가격을 이미 톤당 90맊원 초반으로 읶상핚 상태이다. 하지
맊 포스코의 경우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잇다. 여기
에 중국산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의 오퍼가격은 오르고 잇지맊 우리
나라 유통가격은 톤당 80맊원을 유지하고 잇다. 이에 따라 읷부에서
는 혂대제철과 동부제철이 가격 핛읶폭을 축소핚다면 포스코와 중
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잇다는 의겫도 나오고 
잇다. 핚편 가공시장 역시 수요부짂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다. 특히, 
건설분야와 연계된 가공업체들의 경우 판매 부짂은 물롞 수금 또핚 
어려움에 처해 잇다. 따라서 관렦업체들은 새로욲 분야로의 짂출을 
모색하고 잇지맊 그동앆 호조를 나타내던 자동차분야까지 난항을 
겪음에 따라 실제 짂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잇다. 
 
 

[냉연] 유통업계, 가격 인상 시도 
“반영 여부 여젂히 미지수..” 
[KMJ NEWS 08월18읷] 

9월부터 냉연유통업체들의 가격 읶상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읶다. 
유통업체들은 지난 7 ~ 8월 부짂했던 실적을 9월부터 대부분 맊회
핚다는 젂략이다. 하지맊 읷반 유통 부문에서 부짂이 이어지고 잇기 
때문에 이 같은 시도가 먹힐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업체들 대부분의 
의겫이다. 
혂재 냉연강판(CR) 유통가격은 공장도 가격을 밑돌고 잇으며 평균적
으로 톤당 104 ~ 106맊원 수준을 형성하고 잇는 것으로 보읶다. 
냉연제조업체 측의 구체적읶 지원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읶상 시도를 해야 핛 것으로 보이며 수요가들
도 9월에는 읷거리가 어느 정도 증가, 이를 읷부 수용해야 핛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 핚 관계자는 "여젂히 어려욲 상황이지맊 소폭 읶상은 먹혀 
들어가야 핛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지경이다"
고 젂했다. 

원자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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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걸프전으로 몸살을 앓고, 국내에서는 97년 IMF 

외환위기의 문 앞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룩하던 시절.... 

정치계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대통령 후보들이 득세하며 

민주화 과정의 종착역에 들어서며, 한국 최초의 소형 실험위

성인 ‘우리별1호’가 발사됐고, 길거리엔 신승훈, 김건모 

등 발라드 황제들,  노사연의 ‘만남’, 김수희의 ‘애

모’, 김정수의 ‘당신’  등 국민가요들이 흘러나오고, 극

장가엔 ‘장군의 아들, 쉬리’가  흥행을 하고 있던 

1990년대!  

 

KC코트렐에서도 사보제작이 활발하였다는 사실...지금부터 

4회에 걸쳐 ‚그 때 그 시절, KC코트렐 사보‛를 연재하

여 드리겠습니다~ 개봉 박두~! 

 

 
 

 

 
 
 

▶ 1992년 발갂된 읶쇄물 형식의    
    KC코트렐 사보 겉표지 
 
    풋풋핚 동료들의 얼굴을 찾아 
    보아요 ^^ 



 
 
 
  
 

 

 
 
 



 
 
 
  
 

 

 
 
 



 
 
 
  
 

 

 
 
 



 
 
 
  
 

 

 
 
 



 
 
 
  
 

 

 
 
 



 
 
 
  
 

 

 
 
 



 
 
 
  
 

 

 
 
 



 
 
 
  
 

 

 
 
 



 
 
 
  
 

 

 
 
 



 
 
 
  
 

 

 
 
 


